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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총수 지배구조 최악!
지배-소유 괴리도 44.3%p … 4대 그룹 8.7% 지분으로 3.5% 의결권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들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진전이 있었다고 하지만 아직 대부분 기업이 쥐꼬리만한 총

수 일가의 지분으로 계열사를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경제를 이끌어가는 삼성, LG, SK, 현대자동차 등 4대 그룹은 전재산이 1000원인 기업에 평균 87원을 내

놓고 350원 상당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평균 263원 상당의 주주권리를 부당하게 행사하고 

있는 셈이다.

또 대기업 중 한화가 상대적으로 작은 지분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동양, 

두산, 한솔, 영풍그룹이 잇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03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37개 민간기업 집단의 소유지배 구조를 

분석한 <시장개혁 추진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및 측정> 보고서에 따르면, 37개 그룹의 평균지배권은 43.7%, 

현금흐름권은 25.2%로 나타났다.

지배권이란, 총수 일가가 직ㆍ간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말하며, 현금흐름권은 총수 일가가 직ㆍ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뜻한다.

따라서 한국의 37대 민간그룹은 25원을 내고 44원 상당의 권리를 누리고 있다는 계산이다.

공정위는 지배권과 현금흐름권의 차이가 클수록 계열사에 미치는 총수의 부적절한 영향력(경영권)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의결권과 지분의 격차인 지배ㆍ소유 괴리도를 4대 그룹별로 보면 삼성(22.8%p), LG(26.0%p), SK(29.3%p), 

현대자동차(27.1%p) 순서로 모두 37개 그룹의 평균(18.6%p)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4대 그룹의 평균 지배권은 35.0%였고 평균 현금흐름권은 8.7%였다.

이밖에도 현대백화점(19.6%p), 코오롱(22.3%p), 롯데(24.3%p), 금호(25.1%p), 삼보컴퓨터(14.3%p) 등도 지배

ㆍ소유괴리도가 높은 축에 속했다.

특히, 한화(44.3%p), 동양(39.4%p), 두산(37.0%p), 한솔(31.6%p), 영풍(31.1%p)은 소유ㆍ지배구조가 매우 열악

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한국타이어, 하이트맥주, 현대산업개발, KCC 등은 소유ㆍ지배구조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

났다.

KDI의 보고서는 정부가 추진중인 <시장개혁 3개년 계획>에 핵심내용이 반영될 예정이다.

소유ㆍ지배 간 괴리도가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 면제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지만 괴리도가 높거

나 낮아지지 않는 기업은 한층 강화된 출자총액제한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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